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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포장인 및 월간 포장계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포장업을 위하고계신여러분과우리인쇄인들은지난한해동안그어느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난관을 극복해 오시느라 애써 오신 여러분께 진심

으로위로의말 과함께경의를표합니다.  

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업계의 난관 극복을 위하여 2005년에 인쇄강령을 새롭

게제정하고, 방송인김미화씨를인쇄홍보 사로 위촉하 으며, 프랑크푸르트도서

전과 동경도서전에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쇄관을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찬란한인쇄문화를알리고, 수출증 를위한노력을적극펼쳤습니다. 청주시가주관한제1회유네스코직지

상 시상식을 후원하는 한편 남이섬과 광명, 보령, 국회, 코엑스 등에 직지와 인쇄홍보관을 마련하여 인쇄의

홍보와위상제고활동을전개하 습니다. 

또한 인쇄진흥 상을 신설하는 한편 인쇄연합회 및 서울인쇄조합과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을 개

최하 으며, 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이후를 비해법제정활동을다각적으로전개한바있습니다. 이와함께

협회와프린팅코리아의재정안정을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경주하 으며, ‘직지’를세상에알린박병선박

사가저술한‘한국의인쇄’를발간하여국내외에배포하 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는 아직도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삼 난관극복을 위한

비장한각오와노력이우리모두에게필요한시점이라생각합니다.

이에우리협회에서는새해를맞아더욱심기일전하여오늘의난관을극복하고인쇄문화의진흥을위해인

쇄진흥법제정추진등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자합니다. 

인쇄인및관련업계여러분의적극적인성원을부탁드립니다. 또한우리모두의 동화합이절실합니다.

우리인쇄인은한길을걷는동지요, 가족입니다. 

이제하나로뭉쳐야합니다. 뒤는보지말고앞만보고갑시다. 우리가한마음한뜻으로단결한다면이루지

못할일또한없을것입니다. 

2006년은인쇄인모두가하나된모습으로미래를설계하는의미있는해가될수있도록우리모두노력합

시다. 

병술년새해에는더욱건강하시고사업이날로번창하시길다시한번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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